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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타이어, 박세창 상무 선임

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일부 계열사 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박삼구 명예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그룹 전

략경영실 상무를 금호타이어로 상무로 발령했다.

금호그룹 관계자는 “2009년 말 주요 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아 미루어졌던 인사 적

체를 해소하고,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또 “각 계열사 사장단 책임 아래 단행하게 된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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